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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자살적 자해를 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비자

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외로움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더 나아가 외로움의 매개효과를 정

서조절 능력이 조절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0명의 학생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비자살적 자해 간

의 관계를 외로움이 완전 매개하였고, 정서조절 능력이 외로움에 대한 비자살적 자해의 영향

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와의 관계에

서 외로움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로움과 비자살적 자해 간의 관계는 정서조절 능력

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나타남으로써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외로움, 정서조절 능력과 같은 개인적, 환경적 특성들이 청소년들의 비자살적 자해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개입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담과 교육 현장에서의 시사점,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공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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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9년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

자살 관련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데, 자해를 한 청소년들의 70%가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Nock & Kessler,

2006) 자살의 예측요인으로서 자해의 심각성

이 보고되고 있다(Guan, Fox, & Prinstein, 2012;

Klonsky, May, & Glenn, 2013). 자해는 청소

년 시기에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Laye-

Gindhu & Schonet-Peichi, 2005), 비자살적 자해

를 하는 청소년(13세-18세)의 80%가 5년에서

10년 후인 성인기 초기까지도 자해행동을 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e, Song, Hong, Lee,

& Yook, 2012).

비자살적 자해란 죽고자 하는 의도 없이

직접적이고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로 정의되는데(Bresin & Gordon, 2013),

DSM-5에 따르면 자해행동은 정서적․사회적

보상을 기대로 시도되며 자해행위와 관련된

사고, 부정적 정서 및 사고, 자해 행동 통제

의 어려움이 동반된다고 명시하고 있다(Roehr,

2013). 자해는 겉으로 보이는 신체적 상처 이

외에도 비위생적인 도구로 인한 HIV를 포함

한 감염적 질병(Diclemente, Ponton, & Hartley,

1991)에 노출되기도 쉬우며, 청소년들의 학업

적 손실(Brieie & Gill, 1998; Klonsky, 2009)과도

관련된다. 비자살적 자해를 경험한 청소년들

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

기 쉬우며(Walsh, 2006), 자해 후 분노나 수치

심(Klonsky, 2009), 죄책감, 우울증이 재발하

기도 하고(Buelens, Luyckx, Gandhi, Kiekens, &

Claes, 2019), 우울증이 증가할 수 있다(Marshall,

Tilton-Weaver, & Stattin, 2013). 이렇듯 청소년

의 비자살적 자해 경험은 개인 내적․외적으

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를 많이 한 청소년

들(O’Donnell, Stueve, Wardlaw, & O’Donnell,

2003)과 자해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자해경

험이 있는 집단은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Rotolone & Martin,

2012), 이를 통해 비자살적 자해와 사회적지지

간 연관성을 추측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비자살적 자해의 유지 및 심각도에 영향을 주

며 예측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Hankin &

Abela, 2011; Muehlenkamp, Brausch, Quigley, &

Whitlock, 2013).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김수진, 김봉환, 2017) 및 가족에게 미치

는 비자살적 자해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Deliberto & Nock, 2008; Young, Van Beinum,

Sweeting, & West, 2007) 비자살적 자해를 경험

한 청소년들이 자해를 중단한 연구 결과를 통

해 볼 때, 사회적 지지는 비자살적 자해의 이

해 및 개입에 있어서 중요하다. 청소년은 중

요한 타인들로부터 충분한 애정, 신뢰, 평가

등의 지지를 받는 경우 자살이나 자해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줄일 수 있으며(김수진, 2019),

자해하는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거나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Wichstrøm, L. ,2009). 사회

적 지지는 대인관계에서 신뢰와 위로를 주고

받는 경험이 되면서, 스트레스의 예방과 대처

과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어 심리적 적응

과 건강(양돈규, 1997), 청소년의 정서조절(오

순옥, 2006; 최미경, 2016)에도 도움을 준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성선진, 이재신, 2000; 이세호, 2002;

피상순, 오상우, 박민철, 2000), 사회적 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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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지각, 외로움, 우울 및 불안 등과 같

은 심리적 부적응과 신체적 건강과 관련되며,

사회적 관계망이 많고 자주 접촉할수록 덜 외

로운 것으로 나타나(김주희, 강성희, 1994; 이

선영, 2004) 낮은 사회적 지지는 외로움과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김옥수,

1998; 신유진, 2014).

한편, 친밀함에 대한 욕구가 사회적 관계에

서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 외로움이 발생하는

데(Peplau & Perlman, 1982), 외로움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버림받은 느낌, 분노, 불안, 우

울감 등의 부정 정서와 관련되어진다고 보고

되어 왔다(Horowitz, French, & Anderson, 1982;

Moore & Schultz, 1983). 외로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이지만, 오랫동안 지속

할 경우 지속적인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Asher &

Paquette, 2003). 외로움은 자해의 취약성 요인

으로 제안되었고(Asher & Paquette, 2003), 자

해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들

도 보고되었다(Giletta, Scholte, Engels, Ciairano,

& Prinstein, 2012; Lasgaard, Goossens, Bramsen,

Trillingsgaard, & Elklit, 2011). 이렇듯 외로움은

자해와 관련됨은 물론, 사회적 지지와도 밀접

하게 관련된다(김정운, 김영희, 2009; 김주희,

강성희, 1993). 즉, 청소년이 사회적 지지를 낮

게 지각하면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어 그

결과 비자살적 자해에 이를 것이라는 가정이

다.

자해 관련 모델인 정서홍수모델, 경험회피

모델, 인지정서모델을 포함한 다수의 이론적

모델에서는 자해의 시작과 유지에 있어서 정

서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한다

(Slabbert, Hasking, & Boyes, 2018). 자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부정 정서를 회피하고(Chapman,

Gratz, & Brown, 2006), 부정 정서를 완화함으

로써 정서를 조절하게 되는 것이다(강이영,

성나경, 2016; 김지윤, 조영희, 김성연, 이동

훈, 2020; Brown, Comtois, & Linehan, 2002;

Kloonsky, 2009). 즉, 개인이 부정 정서를 경험

할 때, 이런 부정 정서를 수용하지 못하고 회

피하거나 효과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그 개인은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비

자살적 자해를 통해 회피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정서를 조절하는 과정을 정서조절이

라 하고, 정서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사용되

는 방법을 정서조절전략이라고 한다(이지영,

2008). 정서조절능력은 정서를 명확히 이해하

고 적절히 반응 및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Mennin, Holaway, Fresco, Moore, & Heimberg,

2007), 적응적인 정서조절은 특정 정서를 제거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 경험을 조절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Gratz & Roemer, 2004).

비자살적 자해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슬

픔, 불안, 두려움 등의 부정 정서를 다루기 위

한 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이 빈약할 때, 부

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으로 비자살적 자해를

하게 된다(Briere & Gil, 1998; Klonsky, 2009).

정서조절 곤란과 자해와의 관련성은 선행연

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성나경, 강이영,

2016; 이수정, 김종남, 2020; 이인숙, 신희천,

2021; Briere & Gil, 1998; Gratz, 2003; Klonsky,

2007), Chapman 등(2006)은 개인의 부정 정서를

경험할 때, 이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정서조절

곤란을 겪음으로써 부정 정서에 대한 회피전

략으로서 비자살적 자해를 시도할 위험이 크

다고 설명하였다.

부정 정서의 하나인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들은 정서에 대한 주의 및 인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충동을 통제하고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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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보이면서 비자

살적 자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ratz &

Roemer, 2008).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적응적 정서조절을 한다면,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 강도가 줄어들게 되고

보다 적응적인 대처를 하게 됨으로써(Gratz &

Roemer, 2004; Linehan, 1993) 결과적으로 비자

살적 자해 충동을 조절하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

하여 그로 인해 외로움을 느꼈을 경우, 보다

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한다면 보다 적

응적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살적 자

해의 선택을 보다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

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외로움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외로

움을 통해 비자살적 자해로 이르는 과정에서

정서조절 능력 수준에 따라 외로움과 비자살

적 자해와의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였

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비자살적 자해와의

관계에서 외로움이 매개역할을 한다면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청소년들이 어떠한 심리적 과

정을 통해 비자살적 자해에 이르게 되는지 외

로움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로움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역할을 밝힘으로써 외로

움으로 인한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개입방안

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한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비자

살적 자해간의 관계가 외로움에 의해 매개될

것인가? 둘째, 외로움과 비자살적 자해와의 관

계가 정서조절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인가? 셋

째,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를 정서조

절능력이 조절할 것인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 자료는 수도권에 소재한 중․고등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중심으로 편의추출

방식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2020년 9월 11일

- 10월 20일까지 온라인 설문 기관을 통하여

진행되었고, 설문은 약 15-20분 정도 소요되었

다.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

한 설명을 읽고 동의한 경우 자료를 수집하였

다. 연구 참여자의 자해와 관련하여 도움이

가능하도록 연구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총 762명 설문에 접속하였고, 자해 경험이 있

다고 체크한 265명이 설문을 완료하였다. 성

의 없거나 불완전한 응답은 각각 34부를 제외

하면 총 231명의 응답자가 자해하였고, 자살

의도가 있다는 응답자를 제외한 총 180명의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다. 남학생은 103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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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57.2%), 여학생은 77명(42.8%)이었으며. 중학

생 68명(37.8%), 고등학생 112명(62.2%)이고, 평

균연령은 17.02세(SD=1.58)이었다.

측정 도구

비자살적 자해

자해 기능 평가지(The Functional Assessment

of Self-Mulilation: FASM)는 Lloyd, Kelley, Hope

(1997)가 개발하였으며, 권혁진(2014)이 한국판

으로 번안 및 수정하였다. 이 평가지의 세 부

분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역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영역은 자해의 방법 및 빈도 측정을

위한 12문항(예: “칼로 피부를 긁거나 새겼

다.”, “고의로 자신을 때렸다.”, “자신을 깨물

었다.”)과 자해와 관련해서 치료 여부를 물어

보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번째 영

역은 자해 행동과 관련된 요인(자해 시 약물

복용 여부, 자해 시의 통증 정도, 자해의 첫

발병 나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6문항들로 구

성되어 있다. 첫 번째 영역은 1개의 기타 방

법을 포함한 11개의 자해 방법을 지난 1년을

기준으로 각각 7점 Likert척도(0점: 자해 경험

없음, 6점: 6번 이상의 자해 경험)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사용한 자해 방법의 중복 기제

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영역

은 자해 행동과 관련 있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김수진의 연구에서

자해 방법에 관한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80, 본 연구에서는 .86로 나타났다.

다차원적 사회적 지지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회적 지지를 평가하기

위해 Zimet, Dahlem, Zimet과 Farley(1988)가 개

발한 척도이고, 신준섭과 이영분(1999)이 번안

하였다. 총 12문항이며 각각 4문항씩 가족 지

지(예: “나의 가족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 친구 지지(예: “나는 나

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친구들이 있다.”),

주요타인 지지(예: “내 인생에는 나의 감정을

보살펴주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

로 평정하며(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정

말 그렇다) 총점의 합이 높을수록 지각된 사

회적지지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신준섭

과 이영분(1999)의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89, 본 연구는 .74로 나타났

다.

외로움(한국판 UCLA 외로움 척도)

Russell, Peplau 및 Ferguson(1978)이 만든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척도

를 Russell, Peplau 및 Custrona(1980)가 개정하였

고, 우리나라에서는 김옥수(1997)가 번안한 한

국판 UCLA 외로움 척도(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를 사용했다. 총 20문항으로 응

답자의 반응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관계

의 부정 방향 10개(예: “나는 주위 사람들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와 긍정 방향 10개

(예: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지만 나를 이해하

지는 못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4점 Likert 척

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자주 그렇다)

로 평정하였고, 총점이 높을수록 외로움의 정

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옥수(1997)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91로 나타났다.

정서조절능력 척도

본 연구에서 개인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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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기 위해 자기 보고식 검사로 문용린이

1996년에 제작한 청소년용 정서 지능검사의 5

개 하위영역 중에서 정서조절영역을 사용하였

다. 정서조절능력은 타인과 자신의 정서를 효

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으로써 총 15문항으로

타인의 정서조절(예: “친구가 슬퍼 보일 때 나

는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노력한다.”)과 자신

의 정서조절(예: “나는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즐거워질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생각한다.”)

로 이루어져 있다. 4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항상 그렇다)로 평정하였

다. 최미경(2016)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0.75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능력의 내적 일치도는 .92로 나타났

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IBM SPSS 25.0을 활

용하였다. 응답한 데이터 수집 이후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입력 이상 및 극단치 등을 점

검하였다. 인구학적 변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요인

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기술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이 타당하게 요인을 측정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통해 내적 일치도를 측정하였다.

본 모형의 관계 분석을 위해 3단계로 접근

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외로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단순 매개 모형 분석을 실시

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서조절능력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조절 효과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외로움

을 통한 매개효과가 정서조절능력에 의해 달

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조절된 매개 분석

을 하였다. 위 조절 및 매개 모형 등의 분석

을 위해 SPSS에서 실행 가능한 Hayes(2018)에

의해 제시된 Process Macro가 활용되었다.

결 과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들의 행동 특성

비자살적 자해 경험 청소년들을 살펴볼 때,

가장 최근의 자해시점의 경우 1년 이내가 111

명(61.7%)으로 가장 많았고, 2년 이내의 경우

는 51명(28.3%)이었다. 실행계획과 관련해서

자해계획을 생각하지 않음은 56명(31.1%), 몇

분 동안은 43명(23.9%), 한 시간 미만 동안은

52명(28.9%)의 순이었는데, 이를 통해 자해 행

동이 계획적이지 않고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인

경우가 55%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해 당시 음주여부와 관련된 질문에서 ‘아니

오’가 163명(90.6%)을 차지하였고, 고통 정도와

관련된 질문에서 중간 정도(75명, 41.7%)와 약

한(67명, 37.2%) 고통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15세-16세(63명, 35%)와 13세-14세(57

명, 31.7%)에 처음 자해를 시작하였다. 다음으

로 비자살적 자해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사

용하는 자해 유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해

유형을 중복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

빈도가 ‘살갗을 벗겼다(60%).’, ‘기타의 방법

(57.22%).’, ‘자신을 깨물었다.’와 ‘물체를 손톱

및 또는 피부 속에 찔러 넣었다.’가 49.44%,

‘피가 날 때까지 신체 특정 부의를 꼬집었

다(42.78%).’,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았다

(40.56%).’, ‘몸의 있는 상처를 꼬집었다(30%).’,

‘칼로 피부를 긋거나 피부에 무엇인가를 새겼

다(24.44%).’, ‘고의로 자신을 때렸다(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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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를 불로 지졌다(10.56%).’, ‘문신을 하였다

(3.33%).’의 순으로 많았다. 선행연구(배수현,

2020: 진선주, 2019; 이금주, 2019)와 비교해보

면 최근 자해 시점, 자해계획, 자해 시 고통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03 57.2

여자 77 42.8

학교
중학교 68 37.8

고등학교 112 62.2

가장 최근의 자해시점

1년 이내 111 61.7

2년 이내 51 28.3

3년 이내 15 8.3

4년 이내 3 1.7

실행계획

생각하지 않음 56 31.1

몇 분 동안 43 23.9

한 시간 미만 52 28.9

한 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20 11.1

하루 이상 일주일 미만 9 5.0

음주여부
예 17 9.4

아니오 163 90.6

고통정도

심한 고통 20 11.1

중간 정도 고통 75 41.7

약한 고통 67 37.2

고통 없음 18 10.0

처음자해시기

1년 이내 47 26.1

2년 전 59 32.8

3년 전 37 20.6

4년 전 37 20.6

처음자해나이

11세-12세 26 14.4

13세-14세 57 31.7

15세-16세 63 35

17세-18세 34 18.9

표 1.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의 주요 인구학적 특성 분석 결과 (N=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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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정도, 음주 여부는 비슷한 결과를 보

였다. 자해유형에서 ‘문신을 하였다.’는 것과

‘피부를 불로 지졌다.’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유형이었고, ‘자신을 깨물었다.’, ‘상처 날 정

도로 피부를 긁었다.’는 사용빈도가 비슷하였

지만, 다른 유형들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었다.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요인 간의 상관계수와 정규성 탐

색을 위한 평균 및 왜도, 첨도를 살펴본 결과

를 표 2로 제시하였다. 각 변인의 왜도가 -.16

에서 2.07이고, 첨도가 -.86에서 5.61으로 왜도

의 절대값이 3이내, 첨도의 절대값이 7이내여

야 한다는 기준(Kline, 2011)에 위배되지 않았

다. 비자살적자해는 정서조절능력과 부적 상

관을 나타냈고(r=-.25, p<.01),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r=-.22, p<.01),

외로움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32, p<

.01). 정서조절능력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고(r=.10, p>.05), 외로움과 부적 상관

을 보였고 유의하게 나타났다(r=-.42, p<.01).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외로움과 부적 상관을

보이며 유의미하였다(r=-.42, p<.01).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비자살적 자해와의 관

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비자살적 자해 간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역할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지 Baron,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매

개효과 검증 방식을 실시하였다. 단계 1에서

독립변인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종속 변인

인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비자살적 자해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

칠 것을 알 수 있었다(β =-.22, p<.01). 다음으

로 단계 2에서 독립변인인 지각된 사회적 지

지가 매개 변인인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본 결과 지각된 사

회적 지지는 외로움에 부적으로 외로움에 영

향을 미쳤다(β =-.42, p<.001). 다음 단계 3에

서 독립변인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매개 변

비자살적자해 정서조절능력 지각된 사회적지지 외로움

비자살적자해 1

정서조절능력 -.25** 1

지각된 사회적지지 -.22** 0.102 1

외로움 .32** -.42** -.42** 1

평균 1.55 2.51 2.50 2.53

표준편차 0.56 0.66 0.50 0.60

왜도 2.07 -0.16 -0.15 -0.09

첨도 5.61 -0.86 -0.36 -0.80

주. ** p <.01, * p <.05.

표 2. 측정 변인들의 상관 분석 및 기술통계 (N=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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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 외로움이 동시에 투입된 상황에서 비자

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외로

움은 비자살적 자해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

고(β =.28, p<.001),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외

로움이 통제된 상황에서 비자살적 자해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β

=-.10). 1단계에서 유의미했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매개 변인이 투입된 3단계에서 더 이

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외로움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

는 영향을 완전 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외로움을

거쳐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

한 검정 결과를 표 4로 제시하였다. 간접효과

는 -.13으로 나타났고, 3000번의 부트스트래핑

을 통한 95% 신뢰구간은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해당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외로움을

통해서 비자살적 자해로 미치는 경로가 유의

하게 나타났다.

　 Effect SE BootLLCI BootULCI

간접효과 -0.13 0.04 -0.22 -0.06

주. *** p <.001, ** p <.01, * p <.05.

표 4. 외로움에 의한 간접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2 F

1
지각된

사회적지지

비자살적

자해
-0.25 0.07 -0.22 -3.40 0.04 11.54**

2
지각된

사회적지지
외로움 -0.50 0.07 -0.42 -6.94 0.17 48.10***

3

외로움
비자살적

자해
0.26 0.06 0.28 4.04 0.11 14.32***

지각된

사회적지지

비자살적

자해
-0.12 0.08 -0.10 -1.51 　 　

주. *** p <.001, ** p <.01, * p <.05.

표 3.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3단계 검정 결과 (N=180)

그림 2.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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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과 비자살적자해와의 관계에서 정서조

절능력의 조절효과

외로움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정서조

절 능력에 따라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수준

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 절

차에 따라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상

호작용의 유의미성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조절

효과의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외

로움을 독립변인, 비자살적 자해를 종속변인,

정서조절 능력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고, 외

로움과 정서조절 능력의 상호작용 항을 포함

해 분석하였다. 조절 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

을 확인하기 위해 효과 크기 R2 값을 함께 계

산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외로움은 비자살

적 자해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β=.26, p<.001), R2 약 12%로 나타나

유의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정서조절능력

과 외로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결과 해당

상호작용 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

-.28, p<.01), 상호작용 항으로 인한 R2 변화량

또한 유의하였다(△R2 =.04, p<.001). 이 때 정

서조절능력이 높은 집단의 기울기(β) 값은

-.005로 나타났고(p>.05), 중간 집단의 기울기

는 .18로 나타났으며(p<.05), 정서조절능력이

낮은 집단은 .39로 나타났다(p<.001). 따라서

정서조절능력은 외로움과 비자살적 자해와의

관계를 조절함을 보여주었다.

위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으므로

정서조절 능력의 조절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상호작용 효과 그래프를 통해 살

펴보았다. Aiken과 West(1991)는 조절 변인이

연속 변인으로 측정되었을 경우, 조절 변인의

특정 값(조절 변인의 평균, ±SD)의 상호작용

　 B SE β t R2 △R2 △F

(상수) 1.21 0.26 4.58***

외로움 0.25 0.06 0.26 3.85*** 0.12 15.17***

정서조절능력 -0.11 0.06 -0.13 -1.95 　 　 　

(상수) -0.68 0.62 -1.11

외로움 0.95 0.22 1.02 4.38***

정서조절능력 0.63 0.23 0.74 2.78** 0.16 0.04 11.48***

정서조절능력x외로움 -0.28 0.08 -0.90 -3.39** 　 　 　

주. *** p <.001, ** p <.01, * p <.05.

표 5.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2단계 분석 결과 (N=180)

그림 3. 외로움이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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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제시하도록 권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외로움과 정서조절 능력의 특정 값(조절 변인

의 평균, ±SD)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효과 그

래프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그래프를 살펴

보면,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집단은 외로움이

증가하여도 비자살적 자해의 빈도에 비탄력적

인 패턴을 나타냈으나 정서조절능력이 낮은

집단은 외로움이 심화할수록 비자살적 자해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

계를 통해서 정서조절능력에 따라 외로움이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가 달라짐이 확인되었다.

정서조절 능력의 각 수준에서 외로움이 비

자살적 자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 유

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 회귀선의 유의성

을 검증하였고, 해당 결과를 표 6으로 제시하

였다. 외로움이 비자살적 자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조절 능력이 낮은 수준(B=.39, t=

4.4, p<.00 )일 때와 중간 수준 (B=.19, t=2.68,

p<.01)일 때는 유의미하였고, 높은 수준일 때

(B=.00, t=-.05, p>.05)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러한 결과는 정서조절 능력의 수준이 낮은 집

단과 중간집단에서는 외로움과 비자살적 자해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로움과 비자살적 자해와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능력이 조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정서조절 능력 간접효과 BootSE t p BootLLCI BootULCI

정서조절능력

M-1SD 0.39 0.09 4.40 0.00 0.22 0.57

M 0.18 0.07 2.68 0.01 0.05 0.32

M+1SD 0.00 0.09 -0.05 0.96 -0.18 0.17

표 6. 정서조절 능력의 조건값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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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 비자살적 자해

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능력의 조절된 매개효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

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고, 정

서조절능력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게 확인되었

다. 이는 매개 변인인 외로움을 통한 간접효

과가 정서조절능력이라는 조절 변인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 Hayes(2018)가 제

안한 Process Macro model 14를 통해서 외로움

에 의한 매개효과가 정서조절능력에 따라 조

절되는지 확인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독립변인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매개

변인인 외로움을 .001 수준의 유의수준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β =-.42). 비자살적 자해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조절 변인과 매개변인 그리고 독립변인

과 조절 변인과 매개 변인의 상호작용 항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해당 상호작용 항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는데(β =

-.91, p<.01), 표 8과 같다. 따라서 외로움을 통

한 간접효과는 정서조절능력에 따라 그 강도

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서조절능력의 수준에 따른 비자살적 자해

　 B SE β t

상수 3.77 0.18 　 20.71***

지각된 사회적지지 -0.50 0.07 -0.42 -6.94***

주. *** p <.001, ** p <.01, * p <.05.

표 7.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N=180)

　 B SE β t

(상수) -0.21 0.67 　 -0.32

지각된 사회적지지 -0.13 0.07 -0.12 -1.77

외로움 0.91 0.22 0.97 4.15***

정서조절능력 0.62 0.23 0.73 2.76**

정서조절능력x외로움 -0.28 0.08 -0.91 -3.42**

주. *** p <.001, ** p <.01, * p <.05.

표 8.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N=180)

매개변인 정서조절능력 간접효과 BootSE BootLLCI BootULCI

M-1SD -0.39 0.09 -0.57 -0.22

외로움 M -0.18 0.07 -0.32 -0.05

　 M+1SD 0.00 0.09 -0.18 0.17

표 9. 정서조절 능력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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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외로움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관한 결과를 표 9에서 제시하였다. 매개

변인이 외로움일 때, 정서조절능력이 1표준편

차 이하인 집단은 1표준편차 이상인 집단의

간접효과보다 외로움을 통한 비자살적 재해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즉, 사회

적 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

끼고 이로 인해 비자살적 자해 행동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외로움의 매개효과). 그리

고 이러한 외로움의 매개효과는 정서조절능력

의 수준에 따라 외로움이 낮은 수준과 중간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의미한다(조절

된 매개효과). 정서조절 능력이 낮은 경우와

중간인 경우에서는 정서조절 능력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 외로움, 비자살적 자해의 경로에

서 나타내는 매개효과를 감소시켜주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논 의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중․고등학

교 재학 중인 학생들 180명을 대상으로 하여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외로움을 통해 비자살적

자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정서조절

능력 수준에 따라 외로움과 비자살적 자해와

의 관계가 달라지는지 발견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정서조절능력

에 따른 외로움을 매개로 하여 비자살적 자해

에 이르게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지각된 사회적지지, 외로움, 정

서조절 능력, 비자살적 자해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였다. 먼저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비자

살적 자해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사회적 지지

를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

의 선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지그룹이 자해중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Corcoran, Mewse, & Babiker, 2007), 부모 지지

와 교사 지지는 자해와 자살의 선택을 줄일

수 있다는 김수진(2019)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 간에

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느

끼고,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외로움

을 덜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인해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가

나타났으며(Jia, Ying, Zhou, Wu & Lin, 2015;

Prati & Pietrantoni, 2009), 외로움으로 인한 부

정적 영향을 대처할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하

였다는 연구(강지연, 김현숙, 2001; 함미영, 최

경숙, 2000; Langford, Bowsher, Maloney, & Lillis,

1997), 지각된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외로움

이 줄어든다는 등의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강성희, 1999; 김순정, 2002; 김옥수, 1998; 김

옥수, 백성희, 김계하, 2003; 이화정, 2000). 본

연구가 코로나의 영향력으로 사회적으로 불안

한 시기에 실시되면서 부적절한 과민반응으로

인해(이종원, 2020)연구대상자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었고, 또한 여성에 비해 정서표현이

낮은 남성(Gross & John, 1998)의 비율이 높은

것이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능력의 유의미하

지 않게 나온 것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에 성별의 비율을

고려한 후속 연구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로움과 비자살적 자해는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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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높게 지각할수록 비자살적 자해의 선택

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결

과는 외로움을 자해에 대한 취약성 요인으로

제안한 연구(Heinrich & Gullone, 2006), 외로움

과 비자살적 자해 간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고

한 선행 연구(Lasgaard et al., 2011)를 뒷받침하

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과

정서조절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

서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외로움을 덜 느낀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외로

움과 유사개념으로서, 부정 정서가 높은 사람

들이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정문수, 조현주, 2012), 외로움과 스마트폰 중

독에서 정서조절 곤란이 매개효과를 나타낸다

는(최다혜, 2014)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비자살적 자해

간의 관계를 외로움이 완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외로움의 완전

매개효과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비자살적

자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외로움의

부적 영향을 통해 비자살적 자해에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부모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은

아동이 생활 스트레스가 높고,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Florian & Krulik,

1991), 가족관계에서의 외로움을 많이 경험할

수록 비자살적 자해를 더 많이 보고하였다는

(Giletta et al., 2012) 결과와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비자살적 자해에 있어서 보호 요

인인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청소년들이 외

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고, 외로움을 많이 지

각한 청소년은 비자살적 자해 행동의 선택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자살적 자

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이들의 사회

적 지지 자원들을 발견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이며, 더 나아가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

로부터 지지 받는다고 지각하지 못하여 외로

움을 느끼는 경우 이들의 부정 정서를 낮출

수 있는 개입이 요구된다.

셋째, 외로움과 비자살적 자해와의 관계에

서 정서조절 능력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 정서가 정서조절 곤란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

(이미현, 2009)와 일치하는 것으로, 정서조절을

어렵게 하는 개인적 취약성이 스트레스 상황

에서 비자살적 자해의 위험을 높인다는 비자

살적 자해의 기능 모델(Nock & Prinstein, 2004)

을 지지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외로움과

비자살적 자해와의 관계에서 청소년들이 외로

움을 많이 느끼더라고 비자살적 자해 행동의

선택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조절능

력을 향상해준다면, 외로움이 큰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비자살적 자해 행동을 보다 덜 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비자살

적 자해 간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 효과를

정서조절 능력이 조절한다는 조절된 매개효과

를 검증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할수

록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이로 인해 비자살

적 자해 행동의 선택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외로움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능력이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정

서조절 능력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비자살

적 자해 간의 관계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지

각된 사회적 지지가 외로움을 통해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청소년들이

정서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

지가 외로움을 매개로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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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적게

받아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도 정서조

절 능력이 향상될수록 비자살적 자해 행동의

선택 증가를 약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

러한 결과는 외로움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

에서 정서조절 곤란이 조절한다는 연구(조은

지, 2018)와 맥을 같이한다. 즉, 청소년들이 가

족, 친구, 주요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적게 할수록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을 많이 지

각하게 되면서 비자살적 자해 행동의 선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청소

년들의 정서조절 능력이 높을 경우 자신의 정

서를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되어 비자살

적 자해 행동의 선택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

의 비자살적 자해 행동의 선택을 낮추기 위하

여 정서조절능력을 배양해야 할 필요성을 제

기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

닌다. 첫째,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 비

자살적 자해, 정서조절 능력 간의 관계를 확

인하고, 비자살적 자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 청소년들

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지지

가 어떤 경로로 통해 비자살적 자해에 이르게

되는지에 관한 과정을 확인하였고, 정서조절

능력 수준에 따라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외로

움의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비자

살적 자해의 개입에 있어서 외로움과 정서조

절 능력의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이해와 예측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비자살적 자해

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였고, 변인 간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를 통해 외로움이 지각된 사회적 지

지와 비자살적 자해에 부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할 때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통해 비자살적 자해 행동을 선택하는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비자살적 자해의 위험요

인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정서조절 능력의 수준에 따라 외로움

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가 달라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서의 어떤 측면의 변화를 통해

서 정서적 변화를 초래하느냐에 따라 인지적

전략, 체험적 전략, 행동적 전략으로 나뉘는데

(이지영, 권석만, 2007), 정서조절 훈련 프로그

램(오수현, 2013), 체험적, 인지적 정서조절방

략 프로그램(이지영, 권석만, 2010)으로 다양한

정서조절전략이 정서조절 능력의 향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Greenberg(2002)는 정서

중심치료(Emotion-Focused Therapy: EFT)에서 상

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내담자

의 정서 활성화 및 정서탐색의 과정을 거쳐

정서 재구성을 하면서 새로운 정서 및 의미가

생성되어 정서조절 능력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Greenberg & Paivio, 2008). 정서중심치료와 정

서조절전략을 통해 외로움을 느껴서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의 자해행동 가능성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서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지각된 사

회적 지지가 외로움을 매개로 하여서 비자살

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고, 정서조절

능력이 낮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외로

움을 매개로 하여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

향이 커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청소년들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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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지각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청소년의

정서조절 능력 수준을 높인다면 비자살적 자

해 선택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정서조절 능력은 지

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아 외로움이라는 위험

요인을 통하여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

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조절된 매개 변인으로

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 비자살적

자해의 경로에 변화를 주어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정서조절 능력

의 조절된 매개효과 결과는 청소년들의 비자

살적 자해에 대한 개입에 세밀한 정보를 제공

한다. 즉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

지의 부족이 청소년들의 비자살적 자해 선택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입할 때 청소년들의

정서조절 능력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낮은 청소년들이

대인 관계에서 외로움을 더 크게 지각하게 되

므로, 이들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

록 정서조절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나

상담 치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인구학

적 특징으로 자해가 주는 고통 정도가 중간

이하의 고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88.9%이고,

심한 고통이라고 한 응답자가 11.1%이었다.

연구대상들의 90%에 가까운 응답자가 중간

이하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비자살적 자해 집

단의 경향이라고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심한 고통을 느끼는 집단의

경향과도 일치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연구 결과

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

기 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하였는데, 참여자는

개인이 응답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자기방어

적으로 대답했을 수도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면접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검증하

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해는

성별에 따른 양상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여성

이 남성에 비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백보

겸, 2019; Rodham, Hawton, & Evans, 2004), 본

연구의 설문에서는 접속한 성별을 같은 비율

로 제한하지 못하여 결과의 남자 비율이 높은

의미로 볼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같은 비

율로 성별을 나눠 성별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적어 비자

살적 자해 행동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정서조절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정서조절 능력은

단기간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상

호작용을 지속해서 경험함으로써 길러지는 능

력이기 때문에(Shields & Cicchetti, 1998) 장기적

인 프로그램이 상담이나 교육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서조절 능력을 함양한다

면 비자살적 자해 행동 선택을 감소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비자살적 자해 행

동에 대한 예방적 접근(김영근, 김성숙, 이영

희, 2017; Greeberg, 2002)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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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Non-suicide Self-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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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whether loneliness had a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non-suicidal self-injury in adolescents, and whether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moderated the

mediation effect of loneliness. Participants were 18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lonelines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non-suicidal self-injury, and that

motional regulation skills moderated the effect of non-suicidal self-injury on loneliness. Additionally,

lonelines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non-suicidal self-injur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non-suicidal self-injury varied according to the level of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The identification of these structural relationships can be used to inform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 methods to prevent non-suicidal self-injury in adolescents. Study limitations,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her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non-suicidal self-injury, social support, loneliness, ability to control emotions


